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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의 죽음은 언제나 생과 사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며 죽음의 극복도 육체적‘ ’ ,

영생으로서가 아니라 심리적 인식의 전환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붓다는 생과 사의.

문제를 인생의 궁극적 문제로 의식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해결방법을 모색한 구도적

삶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얻은 해답은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생과 사가 본.

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인간은 나고 죽음이 없는 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은 생사 속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데서 극복된다 이러한 통시적 시간관을 기초하.

여 생사의 이해는 삼세를 관통하는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불교의 죽음해석은 내세 중심의 종교교육이나 단순한 죽음의 불안 해소를 위한 교

육의 차원을 넘어 죽음교육의 의미의 새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결연한.

대결을 통한 죽음의 초월은 나이브한 죽음교육과는 전혀 다른 생명 교육의 지평을 제

시한다 불교에서의 죽음의 담론은 금기되어야 영역이 아니라 불교의 출발점이며 종착.

점이다 죽음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보다는 현재 자신의 마.

음에서 무수히 명멸하고 있는 생사심의 극복을 교육의 주요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불.

교의 죽음해석학은 현대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죽음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붓다 불교 죽음교육 생사문제 죽음의 극복 윤회 열반: , , , , , ,

฀฀฀฀฀฀฀฀฀฀฀฀฀฀฀฀฀฀฀฀฀฀฀฀฀฀฀฀฀฀฀฀฀฀฀฀฀฀฀฀฀฀฀฀฀฀฀฀฀฀฀฀฀฀฀฀฀฀฀฀฀฀฀฀฀฀฀฀฀฀฀฀฀฀฀฀฀฀฀฀฀฀฀฀฀฀฀฀฀฀฀฀฀฀฀฀฀฀฀฀฀฀฀฀฀฀฀฀฀฀฀฀฀฀฀฀฀฀฀฀฀฀฀฀฀฀฀฀฀฀฀฀฀฀฀฀฀฀฀฀฀฀฀฀฀฀

논의의 방향논의의 방향논의의 방향논의의 방향I.I.I.I.

본 논고는 붓다의 죽음에 대한 질문과 그 극복 과정에 대한 고찰과 죽음에 대한 교

설에 담긴 죽음교육의 의미를 탐색하여 보편적 죽음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

도에서 출발하였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가장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그러나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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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죽음과 죽음에 대한 정신적 인식(death and dying)’1)에 대한 깊은 이해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의 탐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불교는 죽음에 대한 질문에 출발하였고 그 궁극적 지향점도 또한 로부터의苇艠苦

해탈에 있다는 점에서 어떤 종교와 철학보다도 죽음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

는 종교이다 죽음의 문제를 그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있는 불교는 가 삶을 아. “孔螲

직 모르는 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肼覌苇 蓿覌艠 2)와 같은 물음에서 보여

주고 있는 현세의 삶 중심주의와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불교는 죽음. “

을 아직 모르는 데 어찌 삶을 알 수 있을까 이라고 되묻는 입장에( )?”肼覌艠 蓿覌苇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의 죽음학은 사망학. ‘ (thanatology, studies of death and

또는 임종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는 생과 사를 함께 아우르는dying)’ ‘ ' ‘苇艠谷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studies of life and death)’ .

불교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생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

물학적 문제이기보다는 심리학적 문제라고 본다 불교의 죽음교육은 내세 중심의 종.

교교육이나 단순한 죽음의 불안해소를 위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죽음과의 결연한 대

결을 통한 심리적 각성으로 생과 사를 하나로 보는 생명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죽음.

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현재의 마음속에 명멸하는 것이 의 소멸苇聍葖

을 더 중요시 하며 생사 속에서 생사를 초월한 삶의 실천 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불교의 죽음해석학은 현대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죽음교육에 대한 종교 철

학적 논리와 실천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먼저 고오타마 붓다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극복 과정을 고찰해 보

고 붓다가 이해한 죽음을 초기불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

고 붓다의 죽음 교설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 교육적 의미를 해석해 보고 나아가 불교,

적 죽음교육의 방법적 원리와 이에 기초한 보편적 죽음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1) 는 와 을 구별하여John White ‘Death’ ‘Dying’ , “Death is a biological process, a function of

라고 정의한다the body, dying is a psychological process, a function of mind” . John White,

Practical Guide to Death and Dying(Wheton, Ill: Quest Books, 1980). Chapter 1(The

참조 는 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삶의Difference between Death and Dying) . Abe Masao ‘dying’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Self-consciousness of dying is then ultimately bound up with

Self-consciousness of living." Abe Masao, "The Problem of Death in East and West", The

Eastern Buddhist vol.19-2(1986 Autumn), p.31.

2) 제11 , “ . ”.(Confucius saying ‘While one doesn't yet論蓳 苺覿 敢肪艠 肼覌苇 蓿覌艠《 》〈 〉

know about life, how can he know about death?)" Huei-Kai, Journal of Life and Death

Studies 참조vol. 1(Taiwan, Chiayi: Nanhua University, 2003), pp.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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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그 극복 과정붓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그 극복 과정붓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그 극복 과정붓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그 극복 과정II.II.II.II.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죽음에 대한 문제의식죽음에 대한 문제의식1.1.1.1.

죽음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왔고 부딪혀 왔던 삶

의 핵심적 문제였으며 그 대답도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제시되어 왔다 불교도 죽.

음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서 출발한 종교였다 싯다르타의 직접적인 출가 동기도 죽음.

에 대한 의문에 있었으며 붓다의 성도 이래 모든 불교도들의 제일 도, ‘ ’贬頭 苇艠大艃

가 되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왜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지금의 자기가 죽음으로 소멸될 죽? ‘

음에의 존재(Sein-zum-Tode 라면 도대체 그 삶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누구)’ ?

나 이러한 허무주의적 의문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답을 찾으,

려기 보다 우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상인의 속성이다 이에 반하여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사는 길을 찾으며 자기 존재를 완성하려는 구도적 인간이 있다 싯다르타 고. (

오타마 붓다의 출가 전 이름 는 죽음과 윤회가 없는 세계를 찾으려는 질문과 치열하)

게 대결하고 고뇌하며 그 해결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간 구도자였다.

이생을 부처의 생으로 하여

이생을 더 이상 윤회가 없는 나의 마지막 생으로 하리라.3)

붓다의 전기문학 에는 이러한 싯다르타의 생사 문제에 대한 번민과 출臻荓貇觿《 》

가를 결심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4) 이 모든 세간은 한번 만나면 반드“

시 헤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이 집을 떠나 진정한 해탈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반. .”

왕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출가를 만류하자 저의 목숨을 보전하여 영원히 살고, “ ,

병 없고 또 늙지 않으며 모든 살림살이 모자라지 않는다면 출가하지 않겠다 고 답, .”

한다 이 때 싯다르타의 문제의식은 아주 절박하고도 치열한 것이었다 마치 퀴블러. .

로스 가 죽음에 대한 심리적 단계의 두 번째에 거론하고 있는(Elizabeth Kübler Rose)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는 분노의 단계‘ ’ 5)의 격정과 고독 내적 혼란과 삶의 의미상실,

3) 붓다의 탄생게이다. " .” , ,觧苇蚾臻苇 謡蚾趒腲苇 葩蛞觧螐苇 當度蓯螐誅 翸聝 臻荓貇觿 苇谎《 》

( 4), p.1.大袢蟿

4) 제 참조5 , p. 9-10臻荓貇觿 諨茱谎《 》〈 〉

5) 죽음을 앞둔 이의 심리 현상의 단계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등으로 설명된다5 - - - - . Elisabeth

Kübler-Ross,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5.

김인자 편역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 출판부, ( : , 1984), P.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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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한 심리가 싯다르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명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

불난 집에 있는데 어찌하여 출가를 허락치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다?” .

싯다르타는 회의는 마치 불난 집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어떤 답변도 죽‘ ’ ,

음을 초극하려는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의연히 말하고 있다 그는 생사 문.

제는 그 어떠한 가치와도 견줄 수 없이 중대한 문제임을 당당히 확신하고 있었다 붓.

다의 전기 문학은 출가동기로 의 설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싯다르타가 동서,艏肱蛽觀

남북의 성문 밖에서 각각 노인 병자 죽은 자 출가자를 만난 경험으로 세상의 무상, , ,

과 출가 구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경전에는 싯다르타 스스로 직접.

적인 출가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그때 연소한 동자로서 청정한 이 있었고 성년으로 나이 세었다, 29 .誃脎

그 때 부모는 슬퍼 울고 모든 친척들도 기꺼이 생각지 아니 하였지만 나는 머,

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신념으로 집을 버리고 길 없는 이 구도의 길에

올라 한 의 한 을 구하고자, , , , , ,膻苇 膻罨 膻膂 膻艠 肚虥 肚藎薬 肚芟 蒃藠 蕡胴

출가하였다.6)

불교는 이와 같이 붓다의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결을 통해 시작되었고 생

과 사의 극복을 가장 중요한 종교적 목적으로 삼는 종교가 되었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내적 체험의 과정죽음의 극복을 위한 내적 체험의 과정죽음의 극복을 위한 내적 체험의 과정죽음의 극복을 위한 내적 체험의 과정2.2.2.2.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 출가를 단행한 싯다르타는 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6

정각을 성취하고 생사문제의 해답을 발견하였다 붓다는 생로병사의 인연법을 발견.

하기까지의 내적 심리체험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①

이 떠올랐다 이 세간은 실로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태어나고 늙고 죽으. ‘ .

며 다시 한다 더욱이 아직 이 의 괴로움을 여의는 방법을 알지 못한, .蠅苇 老艠

다 어떻게 하면 이 의 를 여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老艠 苦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대저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老②

가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가 있을까 그 때 바른 사념에 의하여 지혜에?艠 老艠

의한 바른 해답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 있고 을. 苇 老艠 苇

연하여 가 있다고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으로 인하여. .老艠

6) 204 , MN. I, p.63.襦葰豌經 羅翳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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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가 있고 가 있고 가 있고 가 있고 이 있고 이 있, , , ,苇 蛞 諵 莑 蒨 誯 蜄螤

고 이 있고 내지는 무엇을 으로 이 있을까 그 때 바른 사념에 의, , ?聐苅 蕑 聐苅

하여 나에게 지혜의 가 생하였다 실로 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있.袢豻 萴 聐苅

고 으로 연하여 이 있다고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 .萴 聐苅

으로 말미암아 이 있고 무엇을 하여 이 있을까 그 때 바른 사념에 의하?萴 蕑 萴

여 나에게 지혜의 가 생하였다 실로 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있고.袢豻 聐苅 萴

으로 연하여 이 있다고.聐苅 萴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은 이것으로 해야 하는. 萴 资歸③

것이며 을 넘어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단지 이것만으로 중생은 늙고 태어.聐苅

나고 죽고 재생하게 된다 즉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 ,

고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을 연하여 촉이 있고 이와 같은 것, , ...........

이 곧 의 이다 이것이 고의 원인 이로다 이것이 이로다 이렇게. ( ) . .菨苦藢 觛 觛 觛

하여 내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에 대한 이 하고 가 하고 가, ,腟 蒈 苇 覅 苇 賝 苇

하고 이 생하고 이 하였다, .聒 光 苇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대저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老④

가 없고 무엇의 로 인하여 의 이 있을까 그 때 바른 에 의하여?艠 聍 老艠 聍 艙念

지혜에 의한 가 나에게 일어났다 생이 없기 때문에 가 없고 의 멸.袢豻 老艠 苇

에 의하여 의 이 있다고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老艠 聍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없고 가 없고 가 없고 가 없고 가 없고 가,苇 蛞 諵 莑 蒨 莑

없고 이 없고 이 없고 이 없고 내지는 무엇의 멸에 의하여 의,誯 蜄螤 聐苅 聐苅

멸이 있을까 그 때 바른 사념에 의하여 나에게 지혜의 가 생하였다 실로? .袢豻

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없고 의 멸에 의하여 이 없다고 그 때,萴 聐苅 萴 聐苅

바른 사념에 의하여 나에게 지혜의 가 생하였다 실로 이 없음으로 말.袢豻 聐苅

미암아 이 없고 의 멸로 인하여 의 멸이 있다고.萴 聐苅 萴

그 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도는.⑤

성취되었다 즉 명색의 멸에 의해 식의 멸이 있다 식의 멸에 의해 명색의 멸이. .

있다 명색의 멸에 의해 육입의 멸이 있다 육입의 멸에 의해 촉의 멸이 있고. .

내지 이와 같은 것은 곧 의 이다 이것이 고의 소멸 이로다 이것....... . ( ) .菨苦藢 聍 聍

이 이로다 이렇게 하여 내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에 대한 이 하고. ,聍 腟 蒈 苇

가 하고 가 하고 이 하고 이 하였다, , .覅 苇 賝 苇 聒 苇 光 苇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 밝은 의 길을 발苺蝸 古道⑥

견하고는 그 길을 거슬러 감에 따라서 의 마을 선인의 왕성 정원 삼림, , , ,苺蝸

장벽 등을 갖춘 주소를 찾아 낸 것과 같았다, .蕘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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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은 붓다의 노사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곧 임을 명료하게 알려주고蕑起腟

있다.8) 붓다는 하는 생명 현상에 대해 깊은 사색을 거듭한 끝에 위와 같은 깨달蛧衯

음을 얻었다 이 은 을 최초로 발견한 마음의 기쁨과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經肫 蕑起腟

의 승리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에 대. ‘ 腟

한 이 하고 가 하고 가 하고 이 하고 이 하였다는 자각과 스, , , ’蒈 苇 覅 苇 賝 苇 聒 苇 光 苇

스로 죽음을 극복한 깨달음의 심적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하고 있다 이 진리는 과거.

의 모든 부처님들이 발견한 법과 동일한 법을 재발견한 것이며 누구나 이 법을 따라,

생사를 멸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붓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무.

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으며 생사유전의 원리는 연기법에 있음을 통찰하였던 것,

이다.

붓다 의 의미붓다 의 의미붓다 의 의미붓다 의 의미3.3.3.3. 螤聍螤聍螤聍螤聍

그러면 정각을 얻은 붓다의 열반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붓다의 열반의 과정을?

고찰해보는 일은 곧 생사를 해탈한 이의 죽음의 특징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붓다는 세에 라자그리하을 출발하여 최후의 유행길에 올라 갠지스 강을 건. 80

너 바이샬리에 들어가 암바팔리 라는 여인을 교화하고 그 장원을 기증받았(Ambapāli)

다 그 후 우기의 안거를 지낼 때 병고에 시달리며 여기에서 붓다는 개월 후에 입멸. , 3

할 것이라고 스스로 예언하였다 그 후 붓다는 여행을 계속하여 파바에 도착하여 대.

장장이 춘다 가 올린 수카라맛다바 라는 음식을 공양(Chuda, ) (Sūkaramadaddava)菨譀

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중병을 얻었다 붓다는 병에 시달리면서도 전도여행을 계.

속하여 쿠시나가리 에 이르러 그 곳 사라나무 아래에서 열반(Kusinagari, Kusinārā)

에 들었다(parinirvā a) .

7) 권 12( 2), p.80bc; 13, 2, p.151-154; Samyutta-nikāya 2,蟟葰豌 大袢蟿 南衑大蟿經 芴蜴臠《 》 《 》

p.104-106.

8) 여기에서는 로 연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른바 연기설 중 과 의 상호 관계를10 , 12覃茢 萴 聐苅

최종으로 하고 과 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 근원에는 과. (avijivā)肚聒 貇 萴 肚聒 貇

이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설이며 과 을 설정하지 않고도 노사의 원인을 설명(sa khāra) , 肚聒 貇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설은 이나 에도 나오. 10 大蕑經 大膩經《 》 》

는 것으로 붓다의 최초의 연기설의 원형으로 보는 설도 있다 기무라 다이켄은 붓다가 도처에.

서 과 을 의 근원적 활동요소로 설하고 있으므로 연기에서 이를 첨가한 것이 연, 12肚聒 貇 蛞袘

기교설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서울 경서원. , ( : ,職課譲貲 蚖萐臻敎艙芭罸《 》

참조 그 기본 패턴은 동일하나 연기설에는 연기설 연기설1992), pp.194-195 . 2 ( - ), 3 (f( -蝾 果 贌 蔋

또는 연기설 연기설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 권- ), 4 ( - - - ), 12 . 24苦 肚聒 貇 苇 老艠 大舖讙艡罸《 》

( 27), p.122a.大袢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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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붓다는 출가 동기가 되었던 죽음으로부터의 해

탈을 육체적 영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붓다의 육체적 열반 이. ( )螤聍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붓다는 육체적 죽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마.

음의 근원을 깨달음으로서 죽음을 극복하였던 것이다 대승열반경. 9)에서열반을 눈앞

에 든 붓다는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 순타 를 찬탄하며 다음과 같이 설한다( ) .

일체의 모든 세간에서 태어난 것은 모두 죽음을 맞게 된다.

목숨이 길다고 해도 언제가 사라진다.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 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헤어지게 된다, .

젊었던 나이도 오래 머물지 않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범하고,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 가니 영원히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 .10)

춘다는 붓다에게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열반에 들지 말고 중생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요청하지만 문수보살은 춘다에게 마땅히 제행의 성품과 모습을 먼저 관찰하,

고 수행하여 공성의 삼매를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 .’

아라 나는 너와 모든 이들을 연민히 여긴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열반에 들. .

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부처님들의 법이 본래 이와 같고 일체 유위법도. ,

이와 같기 때문이다.11)

모든 유위의 법이란 그 성품이 무상하여

생하면 머물지 않으니 적멸만이 즐거움이다, .12)

9) 열반경전류에는 대승열반경 과 아함경에 포함된 열반경이 있다 장아함경의 제 경인 유행경. 2《 》

은 팔리어로 된 제 권 제 경인 에 해당된는 경으로Dīgha-Nikāya 2 3 Mahāparinibbāna-suttanta

열반경 중 최고의 것이다 이를 기초로하여 반니원경 동진 실역 불반니원경서진 백법조. ( , ), (《 》 《

역 등이 성립되었다 대승열반경에는 인 대반열반경 권 품북량 담무참 역 년) . 40 13 ( , , 421 )臦膩 《 》

과 인 대반니원경 권 품동진 법현과 불타발타 공역 년 등이 있다 대승열반경36 25 ( , 418 ) .南膩 《 》

은 아함부의 열반경과는 그 사상과 기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함부의 열반경류는 붓다의 열.

반을 다소 허무와 무상의 분위기로 기술하는 데 반하여 대승열반경은 열반은 임을芩樂葩袥

드러내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제 권2 ( 12), p.612c. “大脀蕡胴經 菨譀谎大袢蟿 螐誅裒荃間 苇螿皆歸艠 莕聑菇肚编 蛞谞蛞褚《 》

.”覲 臄茻谞蛞莎 豗赬蛞腳翟 蟥年膻久袏 茻苅膂荓謨 聑蚾艠荓譓 肚蛞腟芩褩

11) 제 권2 ( 12), p.614c.大脀蕡胴經 菨譀谎大袢蟿《 》

12) 제 권2 ( 12), p.614c. “ ”.大脀蕡胴經 菨譀谎大袢蟿 蛞蚾襺腟 其茴肚芩 苇蝒膻褩 蠹聍蚾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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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붓다의 설법을 듣고 춘다는 여래가 방편으로 열반에 드심을 알고 스스로

기쁨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온갖 존재하는 현상은 실체가 없고 항상.

변화하여 머물지 않지만 열반은 오고감이 없고 죽음도 재생도 없는 불생불멸의 세계,

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붓다의 입멸에는 더 이상이 윤회가 없으며 다만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 이 가득한 이 그곳에 있을 뿐이라고 한다(cala sukham) .臺動葖豻譞 13)

에는 붓다의 입멸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臻荓貇觿《 》

붓다는 의 에 들어誏茈 芓耫

차례로 아홉째 에 들고袢莑

거슬러 차례로 하다가袢莑

돌아와 에 드시었다.誏茈

다시 에 일어나誏茈

에 드시었다가4裈 茈

에서 나온 마음 붙일 곳 없어茈袓

이내 에 드시었다.蕡胴 14)

초기 열반경에는 입멸의 선정 차제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붓다는 에 들었다.舭芭舭舭芭証

에서 일어나 에 들었다.舭芭舭舭芭証 肚荓蛞詏

에서 일어나 에 들었다.肚荓蛞詏 萴肚腲証

에서 일어나 에 들었다.萴肚腲証 空肚腲証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4 .空肚腲証 茈袓

제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4 3 .茈袓 茈袓

제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3 2 .茈袓 茈袓

제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2 1 .茈袓 茈袓

제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1 2 .茈袓 茈袓

제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2 3 .茈袓 茈袓

13) 불교의 성인들은 죽음을 스스로 자재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라한이 이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원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생의 생사는 업력에 의해 윤회전생을 반복한.

다 중생의 죽음을 라고 하며 아라한 벽지불 붓다등 성인의 죽음을 라고. ‘ ’ , , ‘ ’臧段艠 膻艙蝈腯蔩艠

도 한다 는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말하며 는 으로 윤회하는 성인의 삶. ,臧段苇艠 腯蔩苇艠 舍蚮

을 말한다 그러므로 분단생사는 전도된 삶으로 참다운 삶의 길이 아니다. .

14) 제 대반열반품, 26 ( 4), p. 49c.翸聝 臻荓貇觿 大袢蟿《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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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서 일어나 제 에 들었다3 4 .茈袓 茈袓

제 에서 일어나 곧 바로 붓다는 에 들었다4 .茈袓 蕡胴 15)

붓다가 열반에 드는 선정의 경지로 의 선정을 마다하고 제 선을 택하4肚苅界 苅界

고 있음은 열반 후에도 중생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

한 역사적 붓다의 입멸의 기술에서 불교도들은 선정 삼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붓

다의 해탈신을 알게 된다 생사를 벗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육체적 고통은 존재하는.

것이 보다 을 더 높은 단계로 생각하게 된다.蛞蔡蜷蕡胴 肚蔡蜷蕡胴

붓다는 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기완성의 단계를 성취한 것이었다 붓다.肚蔡蜷蕡胴

의 입멸은 육신을 지닌 열반 에서 육신을 버린 열‘ ( , saupadisesa-nibbāna)’ ‘蛞蔡蜷蕡胴

반 으로 건너감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래( ,anupadisesa-nibbāna)’ .肚蔡蜷蕡胴

의 무여열반은 신비의 영역으로 해석하기 매우 난해한 바 있다 여래의 사후에 그. 豻

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붓다는 오온을 이탈한 여래의 해탈(vimuttacitta) ,譞葖

은 하여 사량할 수 없음이 와 같아 사량 불가능한 세계라고 설한다.'葙蚫 大豸 16)

여래의 무여열반은 하고 하여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究竟蠹裀 究竟詿缍

하여 의 가 없으니 라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할 수도 없으며,詿袥 跙罸 誎 蛞 肚 蔥

라고도 할 수 없고 라고도 할 수 없다 오직 설할 수 있되.蛞蔥肚 舭蛞舭肚 萘

할 수 없는 을 일컬어 이라고 한다.茢 究竟蕡胴 肚蔡蜷蕡胴 17)

오온을 떠난 여래의 본체는 과 모든 부정적 언설로도 측량할 수 없는 성艏句臁袓

자만이 아는 세계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대승의 논서에는 아라한(pandita-vadaniya) .

이 에서 으로 갈 때 일체의 상을 떠난 생각으로 에 들어가‘蛞蔡蜷蕡胴 肚蔡蜷蕡胴 聍袓

제 식과 식도 버려야 다음 생을 받지 않게 된다7 8 ’18)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죽음의 교육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육신을 지닌 열반( )蛞蔡蜷蕡胴

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은 무명과 갈애가 사라진 경지이. 蛞蔡蕡胴

며 간단히 이 소멸된 것이며 이미 육신을 지닌 채 해탈하여 생사가 없는, ,譢覴謔 芓毒

삶을 사는 태도와 경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번뇌가 다 멸하여 과 을. ‘ 葖豻譞 賝豻譞

얻어 현재에 스스로 하고 실현한다는 것이 붓다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襸覌

15) 제 권Dīgha-Nikāya 2 Mahāparinibbāna-suttanta, pp.106-120.

16) 권 참조10, 2, p.318. 34( 2), p.246a .南衑大蟿經 襦臠 蟟葰豌 大袢蟿《 》 《 》

17) 권( 17), p.678a. 23, 1, p.286.膩艃經 大袢蟿 南衑大蟿經 荐臠《 》 《 》

18) ( 30), p.748.蛮伽艗襽罸 大袢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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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 방식과 원리의 존재 방식과 원리의 존재 방식과 원리의 존재 방식과 원리4.4.4.4. 蛞袘 苇艠蛧衯蛞袘 苇艠蛧衯蛞袘 苇艠蛧衯蛞袘 苇艠蛧衯

붓다는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붓다는 두 가지 인간의 존재?

는 육체 감각 지각 의지 의식 등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어 있( ) ( ) ( ) ( ) ( )苅 莑 芭 貇 萴

다는 을 통하여 이 문제를 설명한다 오온에 의해 구성된 인간은 인연의 화합.薺藢茢

에 따라 탄생되었다가 그 생성의 인연이 다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초기경전에서 붓다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몸이 파괴되고 수명이 다하여 몸에서

온기가 떠나 육신과 이 분리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이란 수명의 의.聑根 聑根

미로서 유정을 일정기간 생존케하는 생명력이나 힘을 말한다.

의 본체는 곧 으로,聑根 莕聑

따뜻한 기운과 을 능히 유지케 하는 것이다.萴 19)

은 살아있음 을 의미하고 는 기간의 의미이다 이란 살아있는 육( ) , . (indriya)聑 赇 莕 根

신의 기능을 말한다 산다는 것의 주체가 이며 이 가 우리의 육체적 요소인. 莕 莕 煖氣

와 정신적 주체인 의식을 보존 유지한다는 것이다.20) 그러면 죽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른바 저러한 중생들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받은 육신에 온기가 사라지고 무상하게 변화하여

이 나누워 지며 의 몸을 버리고薺謤 薺蜭

이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聑根 21)

초기경전에 나오는 붓다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호흡을 단절과 따뜻한 체온의 떠남

과 의식의 소멸로 요약된다 이러한 불교의 죽음의 정의는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폐.

의 사망에 의하여 심장과 뇌의 죽음이 초래된다는 사망관과도 유사하다.22) 초가불전

에는 단순한 육신의 죽음과 聍覲袓23)이라는 선정에 든 성인의 몸과 다른 점도 설명

19) 권, ( 29), 4 p. “ .”荃謤 葰舗達翷俱良罸 大袢蟿 聑根誎襪莕 能覀煖及萴《 》

20) 김동화 서울 문조사, ( : , 1971), pp.102-103.俱良谷《 》

21) ( 2), p.797c. "襯螐葰豌經 大袢蟿 蚃谩蚾艠 荓蛈谕谕襨苇 衚衯莑賊葌 誎肚阵 肚芩腯蔩 薺謤臧《 》

.“蟪 聑根斷壞 萙蛈蚾艠

22) 박선영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적 지평과 그 교육적 함의 불교학보 제 집, , 30〈 〉《 》

참조 호흡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상좌부 전통에서는 죽음을 호흡의 정지로(1997), pp.25-27 .

보기도 한다.

23) 이 모두 멸하는 을 구하기 위해 일정기간 의 작용을 없게 하는 에 드葖葌 肚蔡蕡胴 葖葖荓 茈袓

는 것 의 과 대비되는 개념임. .蘑道 肚芭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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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죽은 육신은 나무나 돌처럼 마음이 없는 이나. ( ) ,肚葖蔒職苳 肚袘肵 聍覲袓

은 몸과 입과 뜻의 행위만 사라질 뿐 수명을 버리지 않았고 온기가 떠나지 않았으며, ,

모든 기관이 파괴되지 않아 몸과 이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의 에 든 것과聑 聍覲 芓耫

죽음은 구별되는 것이다.24)

물론 여기에서의 의식은 오온의 감각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정신현상으로서

의 의식이지 나 아뢰야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시에 이 결합된 것과 같이, .襦蛞 螤譴 萴

죽음의 순간 은 육체를 떠난다 불교는 육체적 죽음과는 다르게 의 작용을 따로.萴 萴

상정하고 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업식은 각각 등 윤회의 과정. , ,芓葹道 蝸間 詏芟

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불교의 생과 사에 대한 이해는 생리적 현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현상으로도 이해해야 한다 생과 사의 네 가지 존재 형태인 이나 아뢰. 艏蛞茢

아식의 으로 생사의 유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유식학설도 정신적 생사관을衯腯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신작용을 지닌 들의 은 네 가지 형태로蛞袘 苇艠蛧衯 苇蛞 膩蛞 艠蛞 襦蛞

계속된다 는 이 에서 되는 순간이며 는 수태 후 발육출생. ,苇蛞 蛞袘 聪譴 莑譴 膩蛞

성장하여 살아가는 일생이고 는 죽음의 순간이며 는 죽은 뒤 다음의 새로, ,艠蛞 襦蛞

운 까지의 존재를 말한다.苇蛞 25) 죽음은 다음 생의 전기를 마련하며 에 와苇蛞萚 臐

그리고 전생의 또는 등의 로 수태된, ( , ) ( , ) ‘ ’聪 萴 萴葃 蘑萴 襦蛞 貐蜭 襦蜭葌 芓艃豗赬

다고 한다 이 수태시의 으로 인하여 이 있게 된다. .萴 聐苅 26) 이러한 은 초기불艏蛞茢

교에서 맹아하여 부파불교 시대에 확립된 이론으로 티베트 불교의 환생설27)을 비롯

한 불교 윤회설의 기본 패턴이 되고 있다.

들은 네 가지 존재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인연법의 원리에 따라 세에 걸쳐12 3蛞袘

을 거듭하게 된다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시간적 존재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苇艠蛧衯

이 과 이다 인연관은 삼세에 거친 연속적 현상으로 볼 수 도12 . 12蕑起茢 芓荃 蜕赦茢

있고 인간의 마음에서 찰라에 전개되는 심리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인간의 생, .

24) ( 2), p.85b; ( 1), p.791b-c.蟟葰豌經 大袢蟿 襦葰豌經 大袢蟿《 》 《 》

25) 를 이라고도 한다 일 와 신앙도 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49 .襦蛞 襦蜭葌 詚度蠔 極樂蘈苇 襦蛞 荃

성실, ( 29), p.44b; , ( 44), pp.618c-619c.謤 葰舗達翷俱良罸 大袢蟿 賝蚫 大萄蝂蟶 大袢蟿《 》 《 》 《

론 제 대비파사론 제 등 참조3, 69 .》 《 》

26) ( 2), p.178a.襦葰豌經 大袢蟿《 》

27) 티베트의 환생에 대한 교육서 의 서艠螿《 》(The Tibetan Book of the Dead: The Great Liberation

through Hearing in the Bardo)의 원제인 바르도 퇴돌은 죽음과 환생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영원' ' '

한 자유의 가르침의 미로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환생까지 일간의 죽음의 실제' 49

과정에서 해탈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바르도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하기까지 머무.

는 중간 상태인 를 말한다.襦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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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윤회의 흐름 속에 전개되는 현상

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죽음이해도 이러한 연기적 존재론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

윤회의 형식으로서의 인연설은 에 와서 다음과 같은 로12 茢螐誅蛞臠 芓荃蓐襩蝾果茢

정립되었다.28)

과거의 두 원인 생사유전의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1) (avidyā):肚聒①

을 모름

몸 입 의지의 행동(sa skāra): , ,貇②

현재의 다섯 결과 가지 감각기관의 의식(2) (vijñāna): 6萴③

인식주관 인식객관(nāma-rūpa): ( ), ( )聐苅 聐 苅④

가지 감각기관(śadāyatana): 6蜄螤⑤

가지 감각기관의 닿임(sparśa): 6 .誯⑥

느낌(vedanā):莑⑦

미래의 세원인 욕망 갈애(3) (t ā): ,蒨⑧

집착 욕심 소견 나 등(upādāna): ( , , )諵⑨

세 가지 존재 욕계 색계 무색계(bhava): ( , , )蛞⑩

미래의 두 결과 오온과 근으로 성립된 삶의 시작(4) (jāti): 6苇⑪

쇠하여 오온을 버리고 목숨(jarvā-mara a);老艠⑫

이 끊김.

연기설을 세분하여 노사 생 유 유 취 애 애 수 촉 유입 명12 , (a) , (b) , (c)← ← ← ← ← ← ← ←

색 명색 식 식 행 무명 등의 계열로 나누기도 한다 는 사실과 운명에(d) (e) . (a)↔ ← ←

대해 관찰한 것 는 일정한 존재를 획득하는 과정을 의지중심으로 고찰한 것, (b) , (c)

는 근본욕의 발동에 대한 심리적 경과 는 인식론적 입장에서 심식의 조직 및 활동, (d)

의 근원을 밝힌 것 는 인식발동에 이르는 생명적 근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한, (e)

다.29) 즉 연기법은 무명의 맹목적 근본욕을 기초로 하여 식과 명색의 인식관계로부12

터 애를 발생하기에 이르는 심리적 경과를 밝히고 그럼으로써 욕망의 창조적 결과로,

서 유에 결부시키려는 고찰이라는 것이다.

28) 불교교리발달사 서울 삼영출판사 참조, ( : , 1977), p.318 .金東贫《 》

29) 앞의 책 참조, , pp.203-204 .職課譲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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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은 인간의 생명은 금생에만 유지되襩謈蠿 蝾果茢

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모든 유정들은 육체적 죽음으로 생명이 종결되.

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현상은 본질적으로 의 인과에 따라 삼세에 걸쳐 끊임없蔋萴

이 윤회 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존재인 자아 를 부정하는 불교의(ātman) 肚葩茢

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하는 주체는 인정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윤회 전생. ‘ (sa sara,

하는 주체가 없는 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하는 난해한 문제가 제기cycle of existence) ’

된다 즉 영혼의 불생불멸을 부정하면서 윤회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 ’

다 초기경전의 설명으로는 윤회를 위해 영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蝠衯

변화하면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한다.

업과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존재는 없다.

이 존재가 사라지면 다른 존재가 상속한다.30)

마치 우유가 낙에서 제호로 변해가듯이 또는 나비의 알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

하고 결국 나비가 되듯이 된다는 것이다 상속은 매 순간마다 변화하며(sa atti) .芴荶

실체적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은 업. 肚葩蜕赦罸

의 상속변화론에 기초한 것이다.31) 은 에 이르러 제 식인 아8蔋感蕑起罸 大萄 蛑萴谷讠

뢰야식 을 윤회의 축으로 인정하는 아뢰야식 연기론으로 정립되었다(ālaya-vijñāna) ‘ ’ .

붓다의 죽음교설의 종교 교육적 의미붓다의 죽음교설의 종교 교육적 의미붓다의 죽음교설의 종교 교육적 의미붓다의 죽음교설의 종교 교육적 의미III.III.III.III.

죽음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이며 그 극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죽음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이며 그 극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죽음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이며 그 극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죽음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이며 그 극복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1. .1. .1. .1. .

불교는 시종 일관 생사문제를 궁극적 관심사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도들의 종.

교적 지향점도 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일상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어‘ ’ .苇艠螐大艃蝾蕑

쩔 수 없는 사실로만 체념했으나 붓다는 생사를 인간의 궁극적 문제로 삼았다 생' ' .

과 사를 궁극적 관심 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폴 틸리히(ultimate concern) (Paul Tillich)

의 표현으로는 궁극적인 일이라고 믿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몰입하고 복종해야“

하며 다른 모든 일들은 이에 종속시키거나 버려야 한다, .”32)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0) 권13 ( 2, p.29c. “ ”.蟟葰豌 大袢蟿 蛞蔋膊蝢 肚蟇螿 觧蜭聍蝒 蝝蜭芴荶《 》

31) 과 부파불교의 윤회설에 대해서는 윤호진 의 서울 민족사, ( : ,芴荶蝜罸 肚葩 肚葩蜕赦 蕍究《 》

참조할 것1993), .

32) “If it claim ultimacy, it demands the total surrender of him who accepts this claim,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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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궁극적 관심사를 위해 자신의 와 무의식까지도 참여하는 인격의 중심된‘覌袘蜻

행동 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을 극복(an act of total personality)’ .

해야 하는 당위성과 이에 임하는 결연한 태도를 의미한다 태어남 늙음 죽음을. “

건너지 못하면 영원히 이 세간에서 즐겨 놀 인연이 어찌 있으리요.”33)라는 싯다르타

의 탄식과 같이 그 극복을 위한 결연한 결단과 전인적인 몰입이 필요하다 죽음은 언.

제 올지 모르고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큰 용기와. 決袓葖

이 요구된다.

육신의 죽음과 한 삶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육신의 죽음과 한 삶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육신의 죽음과 한 삶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육신의 죽음과 한 삶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2. .2. .2. .2. .肚芩肚芩肚芩肚芩

불교의 죽음에 대한 대응방식은 육신의 부활이나 육신을 지닌 채 영원히 살고자

하는 접근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도피나 체념도.

용납되지 않는다 육신의 와 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죽음은 모든 유정의 피. .膻艠 薆苇

할 수 없는 사실임을 자명한 것으로 긍정한다 또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유전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을 부정하거나 분노.

와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삶의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의 완성 단계로 평화롭고,

담담하게 수용해야 한다.34) 그러기 위해서 붓다는 먼저 육신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

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붓다는 육신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기 위해 자신의 육신이 무.

덤에서 무상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관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몸이 어떤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관찰한다 이 몸에는 지수화.

풍 의 요소가 있다고 그것은 마치 영리한 백정이나 그의 도제가 소를( ) .襽莤账谓

잡아 토막을 낼 때 네 개로 크게 나누는 것과 같다 똑같이 비구는 이 몸이 물.

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다고. .

이처럼 몸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구는 몸이 죽어 하루. ,

promises total fulfillment even all other claims have to be subjected to it or rejected in its

name" Paul Tillich, Dynamics of Faith( 참조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7), pp.5-8 .

33) 제5 , “ ”臻荓貇觿 諨茱谎 臺度苇老艠 薆肚蛽觧蕑《 》

34) 퀴블러 로스도 죽음을 긍정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죽음을 인간 성장의 마지막 단계로 까지

이해하고자 했다 죽음은 인생의 의미 있는 면이며 성장을 촉진시키는 단계이다 죽음에 대. “ , .

해 연구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존재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죽음을 인생의 완전체를 이룩하는 데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로써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그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lizabeth Kübler Rose,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김인자 편역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 출판부, ( : , 1984), P.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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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흘이 지나면 퍼래지고 붓고 짓물러지고 묘지에 버려지는 것을 보면 자,

신의 몸이 바로 그대로 자연과 동일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며 결코 그에서, ,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몸을 관찰하는 것이다. .35)

의 이 관법은 몸의 무상함을 일깨우기 위한 수행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를.蕩証經

또는 이라고도 한다 사신공양이나 장기기증 서약 등은 자신의 존재에, .臺袥觀 九芭觀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제행의 무상에 대한 확신에서 가능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무지에서 연유된 것이다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무지에서 연유된 것이다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무지에서 연유된 것이다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무지에서 연유된 것이다3. .3. .3. .3. .

죽음의 공포는 내부에 있는 것이지 죽음 자체에 있지 않다 죽음이 인간에게 고통.

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세계를 영원으로 붙잡으려 하는 집착과 아울러(anicca)肚芩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 원리를 모르는 그릇된 세계관을(anattā)肚葩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모든 현상적 존재의 영원불변성을 부정했다 모든 존재. .

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갈 뿐이다 마치 파도와 같이 주변과 전체의 상호 관계 속.

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물결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에의 집착을 일으킬 때 스스.

로 괴로움 의 사슬에 결박되고 만다' (duhkha)' .36) 죽음에 대한 괴로움은 실재의 영원

성에 집착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를 이고 부른다 무명은. (avidyā) .肚聒

사물의 실상을 덮고 있는 잘못된 의식으로 사물의 본래 모습 을 잘못 이해“ (tattvam)

하는 것이거나 이해하지 못함 이다” .37) 이러한 무지나 잘못된 이해는 사물의 본성을

가리어 무상과 영원 와 와 과 등을 동일하다고 여기는 착각, , ,膻苦 苦 肚葩 葩 臺袥 袥

을 일으키는 것이다.

과 을 혼돈함으로써 괴로움과 즐거움을 혼돈하고 무아와 아를 혼돈함으,肚芩 薆蚫

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실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상.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각한다면 영생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된다 붓다는 제법의 실상을 투철히 철견함으로서 체념을 극복하고 모든 죽음에 대한.

사견을 물리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35) 중부경전 중아함 염처경대정장 초역10, 99 ( 1), p.582c-583a .

36) 가 발생하는 근거는 욕망과 그 변형에 근거한 괴로움 무지와 그 변형에 근거한 괴로(a) , (b)苦

움 인간 존재 그 자체 내지 실존에 근거한 괴로움 무상에 근거한 괴로움 등이 있다, (c) , (d) .

사이구사 미쯔요시 불교철학입문 서울 경서원 참조( ), ( : , 1997), p.115 .芓覆諫悳 《 》

37) Candrakīrt, Prasannapadā 564.7 .Prasannapadā Commentaire de Candrakīrti(564.7),

Bibliothica Budhica 4(St. Petersburg,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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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생과 사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한다죽음으로 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생과 사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한다죽음으로 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생과 사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한다죽음으로 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생과 사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한다4. ‘ ’ ‘ ’ .4. ‘ ’ ‘ ’ .4. ‘ ’ ‘ ’ .4. ‘ ’ ‘ ’ .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과 별개로 보지 않고 않기 때문에 라고 한‘ (birth-death)’苇艠

다 죽음은 태어남에서 왔으며 생은 사로 가는 존재이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 , . ‘

니 이것이 곧 생과 멸의 법칙이다 생과 멸이 모두 다 하면 적멸의 즐거움을 깨달으. ,

리라.’38)라는 열반경의 게송은 생과 죽음 멸 의 이분법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

생과 죽음이 모두 없어져야 진실로 죽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苇聍聍蝒

앞에서 살펴 본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인 연기관에서도 생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다‘ .’

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필연적으로 죽음 자.

체보다 생의 문제와 연결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불교의 관점은 삶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죽음을 없애는 것으로 를膻艠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탄생과 죽음을 모두 멸함으로서. (no-birth and膻苇膻聍

성취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no-death) . 39)

불교의 죽음이해는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이 아니라 생과 사로부터의 해탈을 추구‘ ’ ‘ ’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에 의 중요성이 있다 불교의 해. ‘ (no-birth, unborn)’ .膻苇

탈은 죽음 이후의 가 아닌 생과 사의 이원성으로부터 초월하는薆苇膻艠 膻苇膻聍40)

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종교나 철학의 에는 는 있어도. (undying)薆苇罸 膻艠 膻

의 개념은 없다 이미 태어나서 사는 존재들은 미래의 죽음은 생각하지만 태어나기.苇

전은 생각지 못하며 죽음의 교육도 미래적인 것에 그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불교의, .

접근 방법은 태어남과 죽음 삶과 죽음 그리고 탄(birth and death), (living and dying),

생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을 모두 아우르는 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芓苇

구하고 있다 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너의 참된 면목이 무엇인가. “ ?(茈家 臐聪肼

하는 도 을 참구를 통해 생사를 초월하는 길을 제시해주)” ‘ ’苇衔観聋聺 公蒃 螐念膻苇

38) “ ”(All things are impermanent, they appear and裒貇肚芩 萙苇聍腟 苇聍聍蝒 蠹聍蚾樂

disappear. When an end is put to this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the bliss of nirvana is

realized.)

39) Abe Masao, "The Problem of Death in East and West", The Eastern Buddhist

vol.19-2,(1986), P.48.

40) 의 첫 장에 이른바 의 게송으로 설해져 있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 ’ . “虙莢 襦罸 讱膻襦道《 》

는 것도 없다 영원한 것도 없고 단절됨도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 .

없고 가는 것도 없다.( ./t dependent co-arising膻苇蔥膻聍 膻芩蔥臺斷 膻螐蔥膻蝝 膻缃蔥膻諨

has no ceasing, no arising, no nullification, no eternity, no unity, no plurality, no arriving,

제 게and no departing, that it is quiescent of all fiction, that is blissing. ( 1 ),襦罸 觀蝾蕑谎

김용표 와 서울 동국대 출판부 참조, ( : , 2002), PP.115-117 .臻敎 褒敎詠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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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41)

육신의 생사보다 마음속의 생사를 중요시 한다육신의 생사보다 마음속의 생사를 중요시 한다육신의 생사보다 마음속의 생사를 중요시 한다육신의 생사보다 마음속의 생사를 중요시 한다5. .5. .5. .5. .

불교는 육신의 생사보다 마음속의 생멸심 부침하는 것을 본질적인 생사로 본다 찰.

라에 생했다가 찰라에 멸하는 하는 을 생사라 하며 이에서 벗어( )訄那苇 訄那艠 苇聍葖

나 하는 마음이 열반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죽음교육의 핵심은 이 불생불멸.膻苇膻聍

한 마음을 깨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蜄裲 賜

이 에 앞서 설한 임종의 설법은 이러한 생멸을 떠난 교육관을 표현하고 있다.能 螤蠹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후에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

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성인의 법이 아.

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내가 살아 있던 날과 한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않.

아 움직임이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 , , ,

옴도 없으며 옮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져 탄연히, , , ,

적정하면 이것이 큰 도이니라.42)

선지식들은 불생불멸의 체험을 생사가 없는 마음을 체득하였고 윤회전생의 공포,

인과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인과에 얽매이지도 않는 자유를 가르쳤다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깊은 종교체험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 방법은 이론적.

으로는 먼저 연기의 진리를 알아야 하며 수행을 통해 체득할 도리밖에 없다 태어남, .

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시작임과 같이 죽음도 누가 대신 해 준수 없는 것이다 붓다.

는 특히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기 책임성과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자기. “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을 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43)고 한 가르

침 속에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이는 자신 밖에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의 큰 죽음의 체험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 (大艠螐腌乾坤

대변환의 종교 체험이 요구된다)’ .萿

생사 가운데서 생사를 초월한 삶은 항상 이 있다생사 가운데서 생사를 초월한 삶은 항상 이 있다생사 가운데서 생사를 초월한 삶은 항상 이 있다생사 가운데서 생사를 초월한 삶은 항상 이 있다6. .6. .6. .6. .販衔茴販衔茴販衔茴販衔茴

붓다는 생사로부터 도피하여 열반을 증득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사의 세계

41) 앞의 책 참조Abe Masao, , p.54, , "See your original face before the birth of your father and

mother."

42) 편 서울 장경각, ( : , 1996), p. 285. “........讍藩茴詢 敦赚膩 蜄裲壇經 螐萚 端褣 但肚動肚裀 肚《 》

”.( 48), p. 345a.苇肚聍 肚去肚缃 肚萙肚舭 肚褩肚蘈 譕蕇蠹裀 襪萚大道 大袢蟿

43) ,( 1)1, p.15b.蠃葰豌經 大袢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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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삶의 길을 가르쳤다 특히 대승불교는 열반에도 안주하지 않.

고 생사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길이 참다운 생사해탈자의 길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무상속에서 영원을 발견하며 생사윤회가 곧 열반이라고 본다.44) 에는脀蓃經

공은 머무르는 바 없으며 얻을 바도 없다고 설하고 있다 이 이 곧 해탈이며, . 肚褩葖

자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생사와 번뇌의 세계를 좋은 길로 알고 애착을.

갖고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이기적인 불교도는 열반의 즐거움을 최상의 목표로 알.

고 이에 집착한다 그러나 대승의 보살은 생사와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처열반.

을 지향한다 열반은 구체적인 삶을 떠나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 .肚褩証蕡胴

려 생사와 윤회의 삶 그 자체에서 성취된다.

생사를 벗어난 삶은 언제나 을 갖는다.販衔茴 45) 불교도의 삶의 현재성의 문제에 대

해 도겐 은 현성공안( 1200-1253) ‘ ( )’道蚕 販茶公蒇 46)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 ’販茶

이란 이미 현재에 완전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현성은 언제나 정적인 것이 아닌‘ ’ .

움직이는 역동적 과정으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밖에 다른 때가 없.

다 그러므로 죽음을 극복한 이의 삶은 나날이 좋은 날이며 매( , ).覜萟販今 更肚萚衾

순간마다 아름답고 매 순간 환희이며 항상 긍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다.47)

불교적 죽음교육의 과제불교적 죽음교육의 과제불교적 죽음교육의 과제불교적 죽음교육의 과제V.V.V.V.

찰스 웨이슌 후는 죽음연구의 출발점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죽음학의 사실적 기점이고‘ ’ ,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제는 죽음학의 종점이다‘ ‘ 48)

붓다의 죽음 극복을 위한 구도 여정도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는‘ ( ).’苇螿谞聍

44) 참조, ( :: , 1984), pp. 137-199 .臻敎艙芭蕍究赬 艠 京都 诐樂艔 苗袂《 》

45) 김용표 불교적 인격교육의 이념과 방법 종교교육연구 제 집 참조, , 2 (1997) ,《 》

46) 은 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의 을 케 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지를 다음과 같道蚕 販茶 葒芴 販衔

이 표현한다 부처의 길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 .

자기 자신을 잊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것은 만물에 의해 깨닫는 것이다 만물에 의. .

해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나와 너의 이 다 됨이다.”葖葌 譞落 ,大久膈道襄 诉 道蚕茈艗衒苗《 》

( : ), 1970. pp.7-10.東京 翳苗脗

47) 제 서울 장경각, 6 ( : ), 1993. pp.71-81.腨蒓罵 蚎肱賨螔《 》

48) 전병술 역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서울 청계(Charles Wei-hsun Fu) , . , ( : , 2001) p.40.膾蚴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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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지만 쉽게 수용하기 힘들었던 문제에서 출발하여 금생에 반드시 죽음을 초월

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서원과 목적이 있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

침도 그 최종적 지향점은 금생에 생사를 해탈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죽음의 궁.

극적 초월과 극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여러 차원의 단계적 교육이 베풀어져야 한다.

첫째 죽음의 현상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임사체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붓, .

다는 염처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육신의 무상함과 죽은 후에 오온이 사라지면 아

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점을 을 통해 가르쳤다 이는 삶의 무상과 죽음의.臺袥觀

허무함에 대한 위빠사나 관법방법의 하나이다 육신과 죽음에 관찰은 이러한. 九芭觀

또는 의 실천이 유효할 것이다 불교 신행 수행 프로그램에 단기 출가와 임사. -腅骨觀

체험 코스를 넣어 짧은 기간이라도 출가생활을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

아보게 하는 방법도 있으며 죽음 체험관 등 임사 체험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켜 교육,

해야 한다 선지식의 다비식에 운집하여 육신의 무상과 생사를 초탈한 이의 삶과 죽.

음을 한 장에서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삶에 대.

한 집착심도 버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앨 수 있다.

둘째 죽음 후의 윤회에 대비하여 선행을 닦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교육이 있다 이, .

러한 차원은 죽음을 종말이 아닌 업에 따라 상속을 거듭하는 윤회의 한 과정으로 받

아들이는 교육에 적합하다 삼세인연법으로 보면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

의 시작이므로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다음 생을 대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전통 불교의 수행 의례 중 가 이에 해당된다 는 자기 스스로 자. .薹莐蠔 薹莐蠔

기를 하여 죽음을 대비하는 의식으로 절에 등불을 켜고 불경을 독송하며 복업을詗度

짓는 의식을 행한다 생전에 자신의 위패를 미리 법당에 안치하고 죽음 후에는 영가.

의 추천의식을 행하는 행전위패 설치도 예수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살.

아있는 생명의 영가와 죽은 영가를 동시에 생각함으로써 생과 하나임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이다 이외에도 살아서 선업을 닦는 일의 하나로 보시행이 널리 장.

려되고 있다 생명을 나누는 교육 장기기증 교육 법시와 사신공양도 이 범주에 들. , ,

수 있다 이외도 죽은 후에 극락에 왕생하여 깨달음의 길을 약속받으려는 대승불교의.

정토수행이 있다 정토 신앙자는 살아서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이들이 죽은 후 아미.

타불의 가피가 있는 세계에 태어나서 불도를 계속 닦으려고 염원한다 정토신앙에는.

죽음을 불안과 공포가 아닌 극락세계 왕생에의 희망과 축복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신.

앙과 수행도 불교의 죽음에의 대비교육으로 대중화되어 왔다.

셋째 생사의 원리를 알게 하는 지식교육의 차원이 있다 불교의 모든 교설은 생과, .

사의 초월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생사학 텍스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적 차원의 죽음의 교육내용은 생과 사의 원리를 알려주는 연기법의 개념이해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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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하여 연기의 과 을 반복하여 이해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 12 .菲觀 蔰觀

식의 기초는 초기불교의 근본 교설인 ( , , ,艏腟蝻 裒貇肚芩 裒腟肚葩 螐誅皆苦 蕡胴蠹

의 이해와 과 의 이해에서 시작하여 대승의 사상을 통해 심화시킬 수)裀 薺藢茢 蔋茢 空

있다 이러한 교설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의 무상함을 강조하며 생사의 극복은. ,

삼독의 소멸을 통한 열반의 체득에서 가능함을 가르치고 있다 올바른 죽음 이해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신화나 오해를 일소할 수 있으며 자살하려는 충동을 가진 자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붓다는 인간의 집착 본성에는 존재에의 집착. (ta ha) ‘ (苇

과 비존재에의 집착 이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 자살을 하려는 이들은 죽음)’ ‘ ( )' .蘼 艠蘼

에의 집착을 지니고 있으며 인과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자살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죽음인식은 인연관의 교육으로 치유할 수 있다. .

肚蘕萘49)는 위험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보시이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보시야 말로 최상의 보시가 된다.

넷째 생과 사의 초월과 극복은 지식으로만 성취되지 않으므로 이를 체득하기 위한,

수행과 지혜교육이 필수적이다 선불교는 특히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이론교육보다 생.

멸심을 불생불멸한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실천 수행을 중요시한다 불교성인들의 죽.

음을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아 있을 때부터 생사를 초, , ,蚘蠹 螤聍 螤蠹 萟蠹

월한 수행력으로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는 죽음을. 苇艠蟀蠇 裲艗蕡胴

이라고 한다 붓다의 무여열반과 같이 불교도들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大茈袓

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깨달은 이에게 죽음이란 본래 없다 그러므로 평화. .

와 고요가 감싸는 을 맞이한다고 한다.蚘蠹

다섯째 불교의 죽음교육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삶의 교육,

이며 생사를 초탈한 삶을 사는 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죽음은 허무로의 귀환이, .

아니라 태어나기 전의 자리로 귀환하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은 무상 속에서 생사가.

없음을 결연히 알고 사는 삶이 진실한 삶이 될 것이다 영원한 현재의 삶은 생사 속.

에 있는 생사를 초월해 사는 삶이다 생사 교육은 초월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닌 항.

상 깨어서 사는 훈련 교육이어야 한다.

여섯째 불교의 생사학은 임종처치 문제 안락사 장기기증 죽음의 방식 선택 사, , , , ,

형 살인 낙태 자살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 , ,50) 잘

49) ( 25), p.162b.大覅度罸 大袢蟿《 》

50) 찰스 웨이슈윤 후는 사망학은 복합적 학문으로 정치 법률 도덕 종교 철학 역사 민속문화“ , , , , , , ,

심리학 정신의학 문학 예술 들 다방면 학문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종의학과 정신, , , ‘

치료학 이라는 학문의 영역개척이 필요하다(thanatological psychiatry and psycho theraphy)’ .”

고 제언하고 있다 전병술 역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서울 청계. , , , ( : , 2001), p.49.膾蚴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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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죽음관의 교정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학교교과에서 죽음을 문제를 직접 다루는 과목이 없으므로 이 주제는,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

는 년대부터 죽음의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화를 시도하여 대학의 주요 교양과목1960

으로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공교육의‘Death and Dying' ,

위기를 극복키 위해 죽음의 교육을 공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서의 죽음의 교육은 삶의 본질에 대한 사유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종교적 교육

의 주요주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는 임종의학이나 생리학의 일부 또. ,

는 예술과 인류학의 분야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공교육에서는 물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과정화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죽음에 대한 교설은 불교를 신행하는 수행자나 신자에게만 적,

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종교성 교육을 위한 원리도 함축되어 있다 생사 해탈.

이라는 어려운 수행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에 거친 의 논리와 죽음에 대한芓荃 蝾果

철저한 인식 생사를 초월한 완전한 현실 긍정의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붓다의 죽,

음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종교적 교육‘ (education of the

의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relig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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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Buddhism, the problem of death is always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life.

The Buddha teaches that human can overcome death not by the physical immortality

but by the mental transformation. The Buddha recognized death as an ultimate

problem of life. In search of the solution, he ultimately attained Enlightenment. The

solution says, for those who transform his ignorance to wisdom, there is no life and

death from the beginning, even though the physical death of human being is

unavoidable. Death can be overcome, when we are free from the distinction of life

and death in our normal life. Such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resent life based on a diachronic concept of time, which goes

through the three periods of past, present and future.

The interpretation of death in Buddhism opens a new path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death, beyond the hereafter oriented education of Religious Studies

or managing of death anxiety in educational dimension. It breaks new ground of Life

Education, far different from the naive understanding of death, because death is

overcome by resolute confrontation with death. Death is not a taboo in Buddhism,

but its starting point as well as its endpoint. What is necessary in Death Education

is the proper understanding of death and mental preparation for it, not the

preparation for death itself. For death is not a matter of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overcome one's distinguishing mind between life and death. Buddhist hermeneutic

understanding of death can contribute to Death Education which are neglected in the

curriculum of modern religious and educational Studies.

Keywords: Buddha, Buddhism, Death Education, the question of life and death,

overcoming of death, samsara, nirvana.




